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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사도신경: 곡해에 대한 반박과 바른 이해
서 어거스틴
“오직성경으로” (sola scriptura)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라” (ad fontes)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역사적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 우리교회가 역사적 정통신앙에 머물도록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포함하여 초대교회의 신경들이 단지 인간의 작품이며, 나아가 사단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는 이런 신경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며, 심지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허황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최근에 “비 성경적인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인터넷 사이트 (2013 10월 27일)에 게재되어 사람들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 응답할 가치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 교회에 끼치는 해악때문에 우리는 대답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필요에 따라 이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재, “비 성경적인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주장들의 허구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도신경을 곡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사도신경이 교회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종교개혁자들과 사도신경
필자는 먼저 종교개혁과 사도신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비성경적인 사도신경”이란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배격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자들의 권위를 빙자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 31을 기하여 행해진 “비성경적인 사도행전”라는 제목의 설교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운운하고 있다. 특히 그 “용감한” 설교는 루터를 앞세워서 사도신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정죄하고 있다. 우리가 “루터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처럼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부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기치를 이해해야 한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놓여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종교개혁의 내적인 원리였다면, “오직 성경으로”는 내적인 원리를 담는 외적인 원리였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는 모든 신학적인 주장과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 있어야 하고, 성경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선언하고있다. 그러면 성경의 최고권위를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고 대하였는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두자인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를 내세우면서 부패한 교회에 도전하며 개혁을 이루어갔다. 그는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관행들에 대해 싸웠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진영내에서 생겨난 극단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의 많은 글들은 전투적인 상황에서 쓰여졌고,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데 기여하였다. 종교개혁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루터는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하여 소요리문답 (Kleiner Katechismus)과 대요리문답 (Grosser Katechismus)을 썼다. 특히 대요리문답의 제2부에서 믿음에 대해 (Vom Glauben)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루터가 광범위하게 사도신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ootnoteRef:1] 즉 그는 여기서 사도신경에 기초하여 성경적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먼저 사도신경을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차례대로 사도신경의 제1조, 제2조, 제3조를 따라가며 기독신앙을 강해하고 있다. 루터가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사도신경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사도신경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1:  M. Luther, Groβer Katechismus (1529).] 

보라, 당신은 여기에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본성, 그의 뜻,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함축적인 말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인간들이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가 들어있다. ... 여기에 모든 것들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 있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 조항들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심장과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footnoteRef:2]  [2:  “Sieh, da hast du das ganze Wesen, den Willen und das Werk Gottes mit ganz kurzen und doch reichhaltigen Worten aufs allerfeinste dargestellt. Darin besteht unsere ganze Weisheit, die alles, was Menschen wissen, ersinnen und verstehen, übertrifft und übersteigt. ... Hier aber hast du es alles aufs allerreichlichste. Denn hier, in allen drei Artikeln, hat er den tiefsten Abgrund seines vӓterlichen Herzens und seiner ganz unaussprechlichen Liebe selbst geoffenbart und aufgetan.“ (Luther, Groβer Katechismus [Muenchen: Siebenstern-Taschenbuch, Calver Ausgabe], 103);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평가했던 교부 어거스틴은 사도신경이 „믿음에 대한 간결하고 중요한 표준“ (“regula fidei brevis et grandis“)이라고 말했다 (cf.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section 6). ] 

이와 같이 루터는 사도신경이 성경적 신앙을 짧지만 참되게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사도신경 강해 설교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신자들을  교육하였다.
나아가서 루터는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고백을 통해 기독교신자와 다른 종교인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도신경 믿음의 조항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땅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며 나눈다.“[footnoteRef:3] 물론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참된 신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신경이 외적 기준이 되어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기독신자인지 아닌지를 외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Darum unterscheiden und trennen diese Glaubensartikel uns Christen von allen andern Leuten auf Erden“ (Luther, Groβer Katechismus, 103). ] 

종교개혁의 2세대였던 칼빈은 전 성경에 기초하여 종교개혁을 좀더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일생을 바쳐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였으며,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를 통해 성경적 신학을 요약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적 신앙을 해설하며 가르칠 때에 사도신경의 신앙 조항들의 순서를 따르며 그 내용을 강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사도신경이 역사적 성경적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룬 제2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몇 마디 말로 정리해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보도록 해 주는 일종의 도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footnoteRef:4]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들을 짧게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요약이 하나님의 역사를 순서에 따라서 잘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전 역사가 그 속에 간결하고도 명확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의 순전한 증거들로 보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footnoteRef:5] [4:  “Hactenus symboli Apostolici ordinem sequutus sum: quia dum paucis verbis capita redemptionis perstringit, vice tabulae nobis esse potest, in qua distincte et sigillatim perspicimus quae in Christo attentione digna sunt“(Calvin, Institutes II, 16, 18).  ]  [5:  ”...in eo fidei nostrae historiam succincte distinctoque ordine recenseri, nihil autem contineri quod solidis Scripturae testimoniis not sit consignatum“ (Calvin, Institutes II, 16, 18).] 

위와 같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교회에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분명한 증거와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들을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부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열심은 가상하게 보이지만, 신학을 우습게 여기는 무지한 열심으로 전혀  사실 무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만일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을 빙자하여 사도신경을 정죄한다면, 이는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간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2. 사도신경의 기원과 역사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신앙을 매우 간결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교개혁적 신앙은 교회역사적 정통성에 근거하여 사도신경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신경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사도 시대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와 공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footnoteRef:6]  [6:  Calvin, Institutes II, 16, 18.]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이 합법적으로 그 칭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신앙고백의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한 형태가 이미 주후100년경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다.[footnoteRef:7]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사도신경의 기원은 초대기독교의 세례의식에 있다.[footnoteRef:8] 새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질문의 형태로 신앙고백이 주어졌고, 이를 배우고 고백하는 증표(symbolum)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 가운데 이런 형태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은 215년 경에 쓰여진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사도적 전통“ (Apostolic Tradition)에 있는 고백이다. 히폴리투스의 질문형태의 신앙고백 (Interorogatory Creed)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사도신경과 구조가 동일하고 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footnoteRef:9]:  [7:  John H. Leith, ed., Creeds of the Churche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2), 22.]  [8:  J, M. Lochman, “Apostolicum.” in: Evangelisched Kirchen Lexikon, Götingen 1986; J.N.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London 1950; Phil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ume I, section 6.]  [9:  John H. Leith, ed., Creeds of the Churches, 23; cf. 이승구, 기독교회의 기장 보편적인 신조 사도신경, 366f.]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히폴리투스의 신앙고백외에 마르셀루스(Marcellus) 신조 (340년)가 있는데, 이는 마르셀루스가가  율리우스 (Julius I)에게 보낸 서신에 있는 신조로서, 히폴리투스 고백과 비교하여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첨가된 것을 볼 수 있다. 404년경에 루피누스 (Rufinus)가 쓴 사도신경 주석에 나타난 사도신경 형태도 이후의 공인 본문 (textus receptus)으로의 발전형태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형태가 언제부터 교회에서 사용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공인 본문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가장 이른 것은 700년 경에 프랑스 남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Priminius의 De singulis libris canonicis scarapus).[footnoteRef:10] 이 사도신경은 부분적으로는 카롤링거의 교회정책의 영향으로 교회의 예배의식의 일부분이 되었고 이후에 서방교회의 중심신앙고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footnoteRef:11] [10:  See Leith, 24.]  [11:   Lochman, “Apostolicum,” in: Evangelisches Kirchen Lexikon.] 

이상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2세기무렵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비성경적인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 니케아 공회의 작품인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footnoteRef:12] 오늘날 사용되는 형태인 공인본문의 형태는 늦어도 700년 무렵부터 사용되었지만, 그 근원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교회의 에큐메니칼 고백으로 인정하였다. 현재 전세계 기독교회에서 사도신경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신앙고백이다. 현재 개신교 내에서만 볼때도 모든 주류 교단들 (루터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 등)은 사도신경을 핵심적인 신앙고백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대부분 침례교회 및 오순절 교회도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비성경적인 사도신경”을 주장하는 자는 유독 한국장로교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은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솔하게 말을 내뱉고 있고, 교회의 역사성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12: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공회의 의제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아리우스의 이단적 주장이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가르쳤는데, 니케아 신경 (325)은 그런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서 분명히 정죄하며 성경적 신앙을 지켰다.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이 정죄됨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 

3. 사도신경의 신학적 중요성
그러면 사도신경을 전면부인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오늘날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지는 위치는 무엇인가?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이 왜 사도신경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이 사도신경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질문은 기독신앙의 정통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이다. 기독교 교리와 삶에 관련하여 성경을 최고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이 교회의 신조 또는 전통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는 전통(tradition)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회사를 볼 때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footnoteRef:13] 첫째는 단일 근원 이론 (a single-source theory of tradition)이고, 둘째는 이중 근원 이론(a dual-source theory of tradition)이며, 세째는 전면부정(the totlal rejection of tradition)이다.  [13:   Alister McGrath, Christian Theology, 5th ed. (Oxford: Blackwell, 2011), 140f; see also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이중 근원이론은 전통적 로마 카톨릭의 입장으로서 교회전통이란 성경과 다른 계시의 근원 중 하나로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종교개혁적 교회는 이런 입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로마 카톨릭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footnoteRef:14] 전통에 대한 전면 부정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취한 입장으로서 모든 전통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문자주의적으로   따르고자 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각 개인이 어떤  전통에도 제한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단적 지도자들이 된 토마스 뮨쪄, 세바스찬 프랑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이 열광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신조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교리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며 제멋대로 성경을 곡해하여 거짓을 가르쳐왔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대부분 이 부류에 해당된다. [14:  제2차 바티칸이후의 전통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입장에서 떠나 좀더 역동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전통이란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이해를 보이고 있다 (see McGrath, Christian Theology, 141).  ]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종교개혁적 신앙은 전통에 대한 이상의 두 극단적 이해를 비판한다.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전통”이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초대교회 교부들에 따르면, 성경은 임의로 또는 자신에게 이로운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곡해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레네우스 (Irenaeus. 대략130-200)는 이단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고 비판하였다.[footnoteRef:15] 즉 성경은 사도적 가르침에 신실한 기독교회의 역사적 연속성 가운데서 해석되어야 한다. 사도신경을 위시한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신조들은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키고 보존한다. 이 신조들은 원래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함을 지키는 보증인과 같고, 성경의 본문을 임의로 곡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다.  [15:  Alister McGrath, Christian Theology, 137.] 

동일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 전통 (교회사의 처음 500년)을 매우 존중하였다.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초대 교회의 에큐메니칼 교회신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그 신조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신앙고백이 이에 해당한다. 루터는 이 신조들을 간직해온 참된 기독 교회를 지지하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footnoteRef:16] 물론 루터는 “성경만이 이 땅 위에서 모든 문서와 교리의 참된 주인이자 지배자“라고 말한다.[footnoteRef:17]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 강조할 때 성급하게 교회의 전통과 신조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다.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입증된 교회의 전통은, 파생된 의미에서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16:   Luther, WA 50, 283; WA 50, 262; cf. P. Althaus, Die Theologie Luthers (Gütersloher Verlagshaus ,1962), Chapter 1.]  [17:   Luther, WA7,317; LW32,11.] 

칼빈 역시 사도신경을 포함하여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공회의 신조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는 공의회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footnoteRef:18]고 말했다. [18:  Calvin, Institutes IV, 9,1.] 

그 가르침들이 거룩한 것은 그들이 이단들에 대항하여 성경의 바른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리에 관해 어떤 논란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좋고 분명한 치유책은 참된 감독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되는 그 교리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footnoteRef:19] 물론 최종적으로는 공회는 성경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칼빈이 볼 때 초대 에큐메니칼 공회들인 니케아 공회부터 칼케돈 공회까지가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footnoteRef:20] 같은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경적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footnoteRef:21]   [19:  Calvin, Institutes IV, 9, 13.  ]  [20:  Calvin, Institutes IV, 9, 13.]  [21:  cf. B. A., Demarest,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Christendom’s creeds, p.11, in: Themelios, No. 2, January 1982, 7.] 

이상을 볼 때 사도신경의 신학적 중요성은 우선 신앙의 정통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사도신경에 표현된 핵심적 정통교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결과는 항상 분리주의와 이단운동으로 나타난다. 핵심적 정통교리에 관한 견고한 손잡이와 이해가 없는 교회들이나 기독인들은 이단적 가르침에 넓게 열려 있고 약하다.(…) 이때문에 성경만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은 삼위일체와 같은 매우 중요한 교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들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직 성경으로만을 외치는 자기 기만에 빠져있다. 사도신경은 이런 이단적이고 자기기만적인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물론 사도신경이 참된 신앙과 교회의 충분조건은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footnoteRef:22]  [22:  Cf. 이승구, 사도신경 (Seoul: SFC, 2004), 366.] 

다음으로, 사도신경은 성경을 사도적 전통 안에서 바로 읽고 해석하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가 마치 맨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인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경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른 해석의 전통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해 우리를 안내한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는데(요한복음 17장) 중요한 신앙고백의 기초를 형성한다. 성경이 교회일치의 기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 만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외적 표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보편적인 동의를얻는 신앙고백으로서 모든 시대와 교파들을 연결시키는 연결끈과 같다.[footnoteRef:23] 이렇게 교회가 하나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footnoteRef:24]  [23:  Cf. Phil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1, section 6.]  [24:  Cf. J. Armstrng, Your Church Is Too Small (Grand Rapids: Zondervan, 2010).] 

4. 사도신경 해석
다음은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 본문이다.[footnoteRef:25]  [25: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번역.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분간할 수 있다. 제 1항은 성부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고, 제2항은 성자 예수그리스도, 그리고 제3항은 성령에 관한 고백이다. 즉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삼위일체하나님의 역사가 사도적 신앙의 핵심임을 고백한다. 
A. 제 1항
제1항의 라틴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oeli et terrae.”[footnoteRef:26] [26:  라틴어 원본은  공인본문(700년경)을 따른다.  ] 

“나는 믿습니다” (“Credo”)
사도신경은 “Credo”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여기서 “나”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익숙해져 있는 개인주의적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르키고 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처음부터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주어졌고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공통체의 역사성을 인정하며,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교회의 신앙고백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라는 말의 공동체적인 차원이 바로 이해되고 나서, “나”는 동시에 인격적인 각 신자를 의미하며,  인격적인 “나”는 책임있는 개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적 신앙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은 몇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믿음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동의를 의미한다. 동시에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적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관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히11). 믿음은 나의 맘을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이다. 나아가서 믿음은 순종을 의미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며, 믿는 것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르킨다 (롬1:5).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Deum Patrem omnipotentem”)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다는 말로 구체적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독신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마태6:9). “아버지”라는 칭호는 “목자” 또는 “왕” 등과 같이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가 남성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며, 성경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한다.[footnoteRef:27]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기도 하다 (이사야49:15; 66:13).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말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이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1:26-27). 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지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로 일그러진 아버지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이땅의 아버지 이미지를 하늘 아버지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마태23:9).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상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그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  [27:  A. McGrath, Christian Theology, 197f.] 

또한 사도신경의 구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footnoteRef:28] 이런 점에서 아버지는 창조이전 영원부터 성자의 성부이심을 나타낸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이다.    [28:  이승구, 26.]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다 (누가1:37).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이나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실 뿐 아니라, 구원자로서 능하시다는 의미이다 (창17).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사실을 믿는다. 또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것처럼 구원하기에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시편19:7-10). 
 
“천지를 만드사” (“Creatorem coeli et terrae”)
여기서 “천지”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라는 다른 표현이다. 즉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고백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속한다 (창1-2).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시편8:1-3; 19:1-6; 계4:11).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2세기 무렵의 문맥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영지주의적 사상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다. 물질적인 것이 그 자체로 악하지 않고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한 것이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표함하여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  
한국어판 사도신경의 “천지를 만드사”라는 표현을 문제삼아서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먼저 창조주가 라틴어에는 Creator (창조주) 로 되어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영어번역 특히 에큐메니칼 번역은 동일한 단어를 “Creator” (창조주) 라고 바로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표현 또는 어떤 영어번역의 Maker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한국어로 “만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진화론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영어성경에는 to create 또는 to make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성경 (개역개정판)에서도 일반적으로 “만드셨다” 또는 “지으셨다”라는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있다: 시편 139:13 “만드셨나이다”; 148:5 “지음을 받았으이니로다”; 전도서7:29 “지으셨으나”; 이사야 4:5 “빛을 만드시고”; 41:20 “지으신 바로”; 45:12 “내가 땅을 만들고”; 57:16 “내가 지은 그의 영과”; 에스겔21:30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28:13 “네가 지음을 받던”; 28:15 “네가 지음을 받던”; 말라기 2:10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고전11:9 “지음을 받지”; 엡2:10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4:24 “지으심을 받은”; 딤전4:3 “지으신 바니”; 4:4 “지으신 바니”; 히12:27 “만드신 것들이”; 계4:11 “만물을 지으신지라.” 
사실 단어자체를 보면 “창조하셨다”는 한자적인 표현이고, “만드셨다” 또는 “지으셨다”는 순수 한국어적인 표현으로서 특별하게 의미를 제한하지 않는한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또는 “창조하셨다”고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또는 “창조하시는” 행위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정의한다. 즉 하나님의 만드시는 행위 또는 창조행위는 신학적으로 무에서부터 (ex nihilo) 유를 내는 것으로서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특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속에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전능자의 창조사상이 전통적 한국어 문화에는 없다. 또 헬라어 문화권에서도 무에서 유를 내는 창조사상은 없다. 이것때문에 헬라사상에서 항상 “물질” (hyle)은 말썽을 부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특정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문화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언어를 선택할 뿐아니라, 그 선택된 단어를 신학적으로 재정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여기서 창조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 문화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단어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재정의하느냐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것는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는 창조신앙이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구원 신앙이다.
B. 제2항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를 볼 때 제 2조항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사도신경에 대한 몇가지 곡해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제2항의 라틴어 첫 줄은 다음과 같다: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jus unicum, Dominum nostrum.” 
“그의 유일하신 아들” (“Filium eijus unicum”)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본체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와 “외아들”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God’s only Son” 또는 “God’s begotten Son” 으로 표현하든 내포된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인간 언어의 유비적 성격과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 고백은 피조물인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진술이다. 이 고백은 예수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해 방벽이 되었으며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며, 이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행전4:12). 초대교회 신자들이 물고기를 나타내는 단어 (ICHYTHS)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사야45:21-22).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구주가 되시는 것이다.[footnoteRef:29]  [29:  참조. A. McGrath, “I Believe” Exploring the Apostles’ Creed (Downers Grove, IL: IVP, 1997), 40f.] 

“예수 그리스도” (“[Credo] in Jesum Christum”)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즉 예수는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여기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재확인되고 본질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고백이 2세기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고 가르친 마르키온과 같은 이단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footnoteRef:30] 이런 상황에서 사도신경은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30:   참조. Justo L. Gonzalez, The Apostles’ Creed for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30.] 

우리 주: 이 고백이 2세기 무렵에 이루져 졌을 때, 도미시안을 위시하며 거의 모든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주”라고 불리기를 주장하였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관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은 이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죽음으로 증거하였다.[footnoteRef:31] 이처럼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가르치고 있다.   [31:  Gonzalez, 31f.]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단적인 가르침 (양자론)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였다고 주장하는 가현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마리키온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예 부인하였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동정녀 탄생의 부분은 사실 예수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footnoteRef:32] 즉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경적 증거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따라서 이 고백은 훨씬 후에 생긴 마리아 숭배 사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이 고백은 이미 사도신경의 초기형태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히폴리투스 신경. 215년). 또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분명히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고백이다 (마태1:1-25; 누가1:26-56). [32:  J.I. Packer, Affirming the Apostles’ Creed (Wheaon, IL: Crossway, 2008), 73f; Gonzalez, 38.] 

사도신경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포함시킨 것은 초대 교회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반박하며 성경적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도전들이 사라지면서 사도신경의 이 부분에서 동정녀 탄생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주요 관심을 받게 되었다.[footnoteRef:33] 우리는 여기서 후대에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바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일 것이다.   [33:  Gonzalez, 38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passus sub Pontio Pilato”)
어떤 신자들은 왜 빌라도가 교회의 신앙고백에서 언급되는지 의아해 한다. 심지어 “비성경적 사도신경”이란 설교는 빌라도의 손에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름이 교회의 신앙고백에 들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빌라도에 관한 언급은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난의 구체적 연대를 가르키고 있다.[footnoteRef:34] 이를 통해 사도적 신앙고백이 구체적 역사적 사실에 견고하게 자라잡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5세기 저자인 루피누스 (Rufinus)는 그의 사도신경 주석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footnoteRef:35] 우리신앙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신화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 구체적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 없이는 신앙도 없다. 성경은 하나님 그 분께서 우리 역사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셨다고 증거한다. 빌라도는 여기서 거부당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세상의 증인을 대표하고 있다. 결국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법없는 자들 즉 이방인의 손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행전2:23). 신약성경은 빌라도가 재판관의 권한을 가진 책임자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까지 씻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장본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 (마태27:11-56; 요한19:16). 여기서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죄와 고통을 지고 가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34:  Gonzalez, The Apostles’ Creed For Today, 40f.]  [35:  참조. A. McGrath, “I BELIVE”: Exploring the Aposltes’ Creed, 55f.]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crucifixus, mortuus, et sepultus”) 
초대교회의 로마제국의 문맥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다. 십자가형은 로마제국의 형벌로서 노예나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수단이었다. 물론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끔직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런 죽음으로서, 로마인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극형이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제국의 극형으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큰 스캔달 (걸림돌)이며 우습고 나아가서 반로마적인 행위이다.[footnoteRef:36] 로마법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로마법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죄하고 죽인 예수가, 사실을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     [36:  Gonzalez, 42. ] 

사도신경이 예수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됨을 강조함으로서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며 반박하고 있다.[footnoteRef:37] 가현설을 위시한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예수님이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여기서 예수그리스도의 참사람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의 역사적인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37:  Gonzalez, 44. ] 

한국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그리스도 지옥강하 (descendit ad inferna)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초기사본들에는 없고 후기에 첨가된 것이다. 이 부분이 성경적 신앙의 핵심적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과 다양한 해석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부분을 사도신경의 핵심적 고백에서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footnoteRef:38] [38:   참조. W. Grudem,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4), 582ff.]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사도신경 제2항의 대칭 구조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중에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에 놓여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먼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악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 살리셨다 (행전2:24).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의 대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롬4:24).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또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하는 질문에 대해 부활은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 선포하고 있다 (롬1:4). 따라서 예수님이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는 죽음과 죄악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다. 이렇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롬6:10). 죽음을 이긴 승리자인 주님 안에서 우리 신자들도 승리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어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또한 장차 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고전15:20).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ascendit ad coelos; sedet ad dexteram Dei Patris omnipotentis”)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exaltation)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사도행전 2:33에 잘 요약되어 있다. 승천에 관한 직접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1-11에 있고, 요한복음 20:17도 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늘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통치적 개념이며 또한 장소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 하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맛보는 상태로서 신자들의 궁극적 소망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최고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셨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호의와 통치자의 위치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행전2:33이하; 롬8:34; 에베소서1:20이하; 히브리서1:3,13; 10:12이하; 12:2; 벧전3:22; 참조 시편16:8; 110:1). (cf. Packer, 97f).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하게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2:9). 이제 예수그리스도는 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마태28:18). 나아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들어 가셨다 (히4:14; 9:11-12). 영광받으신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롬8:34; 히7:25).
간략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승리를 선포한다. 부활로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에 참여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inde venturus [est] judicare vivos et mortuos”)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은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증거이다. 그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은 이미 일어났고, 현재 그는 다스리고 계신다. 사도신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마태25:31-46; 살전4:13-5:11).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없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높임 받으셨고, 이제 하늘로 부터 (빌3:20) 한 없는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 질 것이다. 
그는 심판자로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사도신경이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마치면서 그를 심판자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있다. 마르키론 같은 이단자들은 구약의 신은 심판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는데, 사도신경은 이를 거부하고 성경적 신앙을 변호하고 있다.[footnoteRef:39]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9:27).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심판할 수 있는가 질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정의를 돌보신다. 심판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 또 심판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을 위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요한3:16).  [39:  Gonzalez, 67f. ] 

이제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다. 부활한 주이신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심판은 아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 (롬5:1).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서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자로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만날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있을 몸의 부활과 영생은 사도신경의 제 3항에서 다루어 진다.  
C.3항
제3항은 성령에 관한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적 구조가 여기서 완성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Credo in Spiritum Sanctum”)
“성령을 믿으며”라는 표현은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다.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그리스도를 섬기되 그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함께하였다는 것을 믿는다 (마태1:20; 누가4:1,14,18; 히브리서9:14; 로마서1:4). 또 성령에 대한 신앙은 성령 강림이후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보혜사”라는 것을 고백한다 (요한14:16).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중생과 성화의 역사를 이루며 열매를 맺게 한다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요한16:14).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거자이며 신자들의 교사이다 (요한15:26; 요한1서5:7; 2:27). 나아가 성령에 대한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있게 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 (행전1:8; 고전12:4-7). 이상을 종합해보면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첫째,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둘째, 내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의탁하며 영적 지식과 순종 그리고 사역에서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는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성령께 감사한다.[footnoteRef:40] 이와같이 성령을 믿는 것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40:  J.I. Packer, Affirming the Apostles’ Creed, 117. ]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 “성령충만함을 받는다”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인정하면서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령을 믿는다”는 구절이 문자 그대로 성경에 없다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문자주의에 빠지는 오류이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항하는 성경적인 신앙의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으니, 삼위일체 신앙도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해야할 것이고, 결국 이단교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공교회와”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나라 언약 공동체이다 (참조, 골로새서1:13).[footnoteRef:41]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교회의 속성 중에 사도신경은 특히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고백하고 있다. 또 교회들이 아니라 단수인  교회(ecclesia)라고 함으로 교회의 일치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1:  Stanley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463ff. ]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의 몸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이다. 이 일치성은 외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며,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 (고전12:13; 참조 엡2:11-22). 이런 일치성은 신자들의 예배와 연합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요한10:14-16; 17:20-23). 
사도신경은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고백한다.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종종 개신교신자들을 종종 혼동시키는 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catholic”이라는 단어이다. 이는 이 단어가 특정 교단인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katholicos에서 온 단어로 “온 세계에 걸쳐서” 또는 “보편적”이란 뜻이고 따라서 catholic church는 보편교회를 의미한다. 이 “보편적”이란 단어가 사도신경 초기형태에는 없고 후대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대교교회 문헌들이 이 단어를 보편교회를 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다.[footnoteRef:42] 따라서 이 고백이 나중에 발전된 로마카톨릭 교황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보편 교회는 특정지역을 초월하여 온 세계 모든 지역의 신자를 포괄하는 것이다. 보편성(catholicity)을 가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넘고, 민족, 인종, 신분의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을 극복한다 (엡2장; 갈3:28).   [42:  Gonzalez, The Apostles’ Creed For Today, 79.]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로마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고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로마카톨릭은 보편교회를 온세계에 있는 로마카톨릭 교회로 이해했다면, 우리 개신교는 성경적 이해에 따라 도처에 있는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베드로전서 2; 에베소서 2:11-4:16). 그런데 이차 바티칸 공회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변화를 보이며 다른 교회들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다.[footnoteRef:43] 따라서 “로마교황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 로마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43:  2차 바티칸공회 문서는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권리가 있으며” 로마카톨릭교회의 “형제들이다”고 말한다. 또 동방 정교회를 “자매 교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 

사도신경은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한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이다. 다른편으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교회가 날로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땅에서 교회가 날로 성화되고 있으나 거룩함의 종착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footnoteRef:44]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이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점진적이다 (요한17:15-17; 고전3:16-17; 고후6:14-7:1; 엡4:24; 5:25-27; 살전5:23-24; 벧전1:15-16; 2:9).  [44:  Calvin, Institutes, IV 1. 17.] 

“성도의 교제와” (“sanctorum communionem”) 
사도신경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여기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 고백한다. 여기서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키는 말로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롬 1:7; 8:27; 빌 1:1; 히 6:10). “교제” 또는 “서로 교통하는 것”은 라틴어 communio의 번역이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해석가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 단어는 교제 (영어: fellowship)를 의미하며 신약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koinonia)이다.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서 나누는 생명의 교제이다 (요한 일서 1-3; 요한15:5; 요한17:20-22). 둘째는 신자들 간의 실천적인 교통이다. 즉 모든 시간과 장소에 있는 신자들의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며, 이는 물질적인 나눔을 포함한다 (고전14:3-5; 로마서12:13; 에베소서4:28; 행전2:44-45).[footnoteRef:45] 또 우리가 죽음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볼 때 이런 성도의 교제 (communion)는 현재 살아있는 신자들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교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중세 카톨릭 신학이 첨가시킨 연옥이나 성인들의 중보교리를 거부한다. [45:  McGrath, “I Believe”, 94f. ] 

“죄를 용서 받는 것과” (“remissionem peccatorum”)
이 부분에서 사도신경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단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죄를 용서 받는 것을 그리스도 사역의 대표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신경이 사용하는 죄용서는 아마도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죄용서는 법적인 용어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과 같다 (마태18:23-35). 인간의 죄는 불법으로서 (요한1서 3:4),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이사야59:2),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큰 문제이다 (하박국1:13).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값비싼 댓가를 치루셨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간에 예수님 죽음의 희생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완전히 치루셨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 (엡2:8).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용서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안에서 살게 된다 (롬5:2,10).  
신약성경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때에 죄용서 (forgiveness)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화해 (reconciliation): 인간의 죄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셨다 (고후5:19); 속죄 (propiciation):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진노아래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친히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자리에 서서 속죄의 희생이 되셨다 (요한1서 4:10); 구속 (redemption): 노예가 속전으로 해방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고전6:20; 마가10:45). 칭의 (justification):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롬3:24-25), 구원 (salvation):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의 파멸에서 구원하셨다 (마태1:21).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carnis resurrectionem; vitam aeternam”)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신자의 희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첫열매이다 (고전15:20-23; 참조 출23:16). 즉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신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며,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의 부활의 은혜에 참예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신앙이다. 초대교회 당시의 헬라문화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본래 불사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일반적인 영혼불멸의 사상과 전혀 다른 것이다. 사도신경의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은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우리의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사도신경에서 부활에 대해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을 말한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 헬라어 문화권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매우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이었다. 헬라 사상에서는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었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 육체는 부패하지만 영혼은 계속 산다고 여겼다. 헬라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은 영혼이 악한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특히 마르키온은 주장하기를 물질세계가 구약의 신에 창조된 것으로서, 창조목적에 방해거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증거에 기초하여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있다. 라틴어에서 몸은 육체(caro; 헬라어본: sarks)로 표현되어 있고, 이는 인간의 물질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은 단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다.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며 성경적 신앙이 희망하는 것이다. 물질세계를 포함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창조세계를 목적대로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다 (고전15장). 이런 점에서 복음전도와 관련하여 종종 사용되는 영혼구원이라는 용어는 성경적 구원관을 협소화시키고 있다. 성경적 신앙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여 전인적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생에 대한 고백은 몸의 부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footnoteRef:46] 즉 몸의 부활이란 단순히 소생했다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부활이다. 영생은 신약성경에서 매우 많이 언급되고있다. 여기서 생명은 생물학적인 존재(bios)와 다르게 질적으로 충만한 삶 (zoe)을  의미한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생명이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 (요한계시록 21:1-22:5). 이런 영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사는 삶으로서, 인간이 영혼 깊은 곳에서 동경하고 갈망하는 목적지이다. 신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기 시작한 삶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성취를 소망하고 사는 삶이다.   [46:  Gonzalez, 87.] 

아멘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마치고 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적인 진술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이다.[footnoteRef:47]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역사와 현재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인정하며, 장차 그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게 된다. [47:  J. M. Lochman, “Apostolikum,” in EKL, 229f.  ] 

맺는말 
이상에서 필자는 사도신경의 곡해에 대해 간략히 지적하며 사도신경이 바로 이해되도록 돕고자 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따라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이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대해 가지는 파생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항상 성경의 빛으로 조명하여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아래서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개혁적 신학의 자세이다. 동시에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독교회의 역사적 연속성 가운데서 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며 정통교리 안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Latin Text (A.D. 700)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oeli et terrae.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jus unicum, Dominum nostrum;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passus sub Pontio Pilato, 
crucifixus, mortuus,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na;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ascendit ad coelos; 
sedet ad dexteram Dei Patris omnipotentis; 
inde venturus (est) judicare vivos et mortuos.

Credo in Spiritum Sanctum;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m; 
remissionem peccatorum; 
carnis resurrectionem; 
vitam aeternam. Amen.
	Ecumenical version of the English Language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